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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로 

전세계 유방암 근절 나선다 
 

 한국 정부와 손잡고 경기도에 GE헬스케어 글로벌 맘모그래피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설

립 추진 계획 

 한국에서 개발, 생산된 혁신적인 맘모그래피를 세계로 수출, 한국정부와 “한국에서 세계

로” 전략 공동 실현 가능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 90% 이상 공급, 한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 육성

계획 

 2018년까지 80여 명의 고급인력 신규 채용 예상, R&D 우수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전망 

 

2013년 12월 18일, 서울 - GE헬스케어 코리아(대표이사 사장 로랭 로티발)는 오늘 산업통상자

원부, 경기도 및 성남시와 맘모그래피 (유방암 진단기기) 글로벌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설립을 

위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지난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는 지난 2000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맘모그래피를 상용화해 보다 빠르고 단순하게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며 유방암 검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번 한국 정부와의 투자 

협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한국에서 개발, 생산될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약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맘모그래피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한국의 글로벌 맘모그래피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설립에 대한 논의는 GE헬스케어가 지난 6월 

국내의료기기 전문회사 바텍의 자회사인 레이언스로부터 맘모그래피 자산 부분을 인수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1  이번 투자협력에 따라 GE는 향후 10년간 약 2천억원의 투자규모

로 여성 건강 및 맘모그래피 솔루션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한국정부에

서는 GE의 이번 사업과 관련한 협력기업 육성, 연구개발 활동, 생산기지 설립 및 제반 사업 수

행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GE코리아의 “한국에서 세계로 (In Korea, For the world)” 

전략을 공동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력 계획에 따르면, GE 헬스케어 

코리아는 2018년까지 80여 명의 고급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

여 맘모그래피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우수 인재를 육성, 고용 창출에 힘쓰고 지역 경제 활성

                                     
1지난 6월 GE헬스케어는 국내 의료기기  전문회사 바텍(043150)의 자회사 레이언스의 맘모그래피 시스템(유방촬영용 엑스선  

장치) 부문의 자산을  부분  인수했다. 이에  따라 레이언스의  맘모그래피  시스템 자산은  GE헬스케어의  진단  가이드 솔루션

(Detection & Guidance Solutions,  DGS) 사업 부문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유방 촬영 엑스선 장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보다 합리적 가격의 성능 좋은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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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생

산에 필요한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한국의 중소기업이 G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윈-윈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0월 제프리 이멜트 GE회장 방한 성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멜트 회장은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GE의 글로벌 역량센터

(Center of Excellence)로 확대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조선 해양, 항공 

및 헬스케어를 중점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방한한 GE헬스케어 탐 젠틸리(Tom Gentile) 헬스케어 시스템즈 총

괄 사장은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

다. GE헬스케어는 유방암 검진, 진단, 치료, 모니터링 등 모든 임상 과정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웻 웨어(조영제 및 바이오 마커)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방암 관련 기

술 전문기업으로써 전 세계 여성들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유방암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기관 등의 선진 의료 인프라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하는 R&D역량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시

장수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탁월한 제품 생산 공급 능력을 갖고 있어 유방암 근절을 위한 

맘모그래피 연구개발 생산기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성장과 중소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이번 양해각서

가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금번 투자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GE가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가 GE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설립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세계 속의 경기도’ 비전 실현의 일환이다. GE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경기도가 글로벌 첨단 의료 기술의 메카가 되고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등 세계 무대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GE헬스케어는 경기도 성남에 초음파 연구개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GE 내 글로벌 초

음파 생산기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5월 성남 초음파 연구개발 생산기지 

확장 시설을 착공하였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2  성남 초음파 연구개발 생산기지

                                     
2GE헬스케어 코리아는 지난 5월 GE의 글로벌 최대 규모 초음파 기술 단일 생산 시설 및 연구소인 ‘한국GE초음파’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밝히고 경기도 성남에서 초음파 연구개발 생산기지 증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이는 2014년 상반기 오픈 

예정이며, 투자 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생산량을 2 배 늘리고, GE의 글로벌 최대규모 초음파 생산기지 위상 강화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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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로 산부인과 전용 초음파를 개발, 생산하고 있어, 이번 맘모그래피 연구개발 생산기

지의 설립 계획과 함께 한국은 앞으로 GE헬스케어의 글로벌 여성건강(Women’s Healthcare) 솔

루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설명: GE헬스케어는 지난 17일 서울 JW Marriot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와 맘

모그래피 (유방암 진단기기) 글로벌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식에는 왼쪽부터 로랭 로티발 GE헬스케어 코리아 사장, GE헬스케어 탐 젠틸리 헬스케어 시스

템즈 총괄사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기도청 김문수 도지사,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참

석했다.  

 

 

### 

 

 

GE헬스케어에 대하여 

GE헬스케어는 전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혁신적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GE는 역량 있는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난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GE헬스케어는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및 IT, 환자 모니터링 및 진단에서부터 의약품 개발, 바이오 약품 

제조 기술, 그리고 성과 개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계획이다. 성남의 한국GE초음파의 생산량은 GE 전체 초음파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출하 물량의 

95%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In Korea, For the World”전략 실현하며 R&D 및 생산 기술 인력 확대 채용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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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코리아는 ‘헬스케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1980년대에 한국에 진출(1984년 삼성의료기기로 시작), 한국 

헬스케어산업의 역사를 함께 일궈온 기업이다. 총 600여명의 헬스케어 전문인력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초음파 진단기기 생산 및 인천 송도에 GE Healthcare IT Korea Technology Center를 유치하는 등 

한국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GE에 대하여 

GE는 중요한 일을 구현합니다. 최고의 인재와 기술로 최대 난제를 해결합니다 . 에너지, 의료 , 가정, 수송과 금융에서 

솔루션을 찾아 냅니다. 세계를 짓고 건설합니다. 세상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세계를 이동시키며 치료합니다 . 상상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GE가 실현합니다.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www.ge.com) 

 

한국에서는 1976년 출범 후 첨단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협력하며 한국 기업과 발전의 

장기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다 . 항공기 엔진, 발전 , 석유와 가스, 헬스케어, 센싱, 수처리, 가전과 조명,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1,400여명의 직원들이 제공한다. 웹사이트(www.ge.com/kr) 참조 

 

### 

문의 

GE헬스케어코리아 윤명옥 이사 02-6201-3302 

한영화 차장 02-6201-3318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최은정 02-6323-5040 

박도윤 02-6323-5074 

홍여원 02-6323-5082 

 

 


